
	Skip to content		
			
				
						
					
						용수의 일기장
					
				

						
					
	
		
		
			Menu		
	
			
			
								
					Menu				
				
			

		
					

		
		
	
				
			
	
		
			
	
					
				일기: 2024년 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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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꽃들이 봄 바람에 흔들리며 싱그러움을 전해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어 몸도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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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0일 (월요일)
		
			3월 20, 2024 by Roger Br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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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으로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런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길 바라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지난 주의 일정을 되짚어보았다. 생각보다 바쁜 한 주였지만, 그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 … Read more

			


				
			Categories unauthorized 		
			



	
					
				하루의 기록 – 삶의 작은 순간들
		
			2월 16, 2024 by Roger Br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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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내다보니, 맑은 하늘이 날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변의 자연과 함께한 시간은 마음을 맑고 싱그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출근길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한 잔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삶을 즐겁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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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2월 6, 2024 by Roger Bryant 		

					
			
			
				오늘은 내게 있어서 특별한 하루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름다운 햇살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랜만에 근처 공원으로 나가 보니,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한 바퀴 돌며 공기를 맑게 마시고 몸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활기찬 … Read more

			


				
			Categories unauthorized 		
			



	
					
				끄적끄적
		
			1월 21, 2024 by Roger Bryant 		

					
			
			
				2024년 1월 14일 – 금요일 새해의 첫 주가 시작됐다. 아침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는 것 같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이번 해에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려고 다짐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깅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나 자신에게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2024년 1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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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3일, 목요일
		
			1월 14, 2024 by Roger Bryant 		

					
			
			
				오늘은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정된 일정들 때문에 마냥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런 거세 강제로 웃음을 끌어내듯 아침 햇살은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었다. 오전에는 업무의 바쁜 시작이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병행하면서 조금은 힘들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는 짧은 휴식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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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2일, 수요일
		
			1월 14, 2024 by Roger Bryant 		

					
			
			
				오늘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내 방을 가득 채우며 창밖의 풍경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새해의 시작이라 그런지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다. 아침에는 차 한 잔으로 시작했다.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갈지 상상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한 첫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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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는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경험, 감정, 생각, 사건 등을 기록하는 문서
		
			1월 5, 2024 by Roger Bry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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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표현과 정리:일기를 쓰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인식 강화:일기 쓰기는 자아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고찰하면서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 보존:일기는 특별한 순간이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추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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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12월29일
		
			12월 29, 2023 by Roger Bryant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면서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천천히 떨어지면서 거리를 적시고, 나무와 꽃들은 비를 맞으면서 싱그러움을 더해가고 있었다. 출근길, 우산을 챙겨 나서면서 신선한 비 오는 날의 공기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회사에 도착하면서는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업무 시작 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 오는 날의 운치에 감탄하고는 내 업무에 집중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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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12월28일
		
			12월 29, 202312월 28, 2023 by Roger Bryant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면서 햇살을 가리고 있어, 가을 햇빛의 따스함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다. 날씨에 비해 나른한 기운이 퍼지면서, 어쩌면 오늘은 더 여유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는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책가방 안의 한 권의 소설은 마치 나를 다른 세계로 초대하듯,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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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12월27일
		
			12월 29, 202312월 27, 2023 by Roger Bryant 		

					
			
			
				날씨는 오늘도 평범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보면, 가을의 얇은 안개가 동산을 가려 풍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나뭇잎은 서서히 노랗게 변하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먹고, 나는 항상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창을 내리면 시원한 가을 바람이 느껴졌고,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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